
‘석유제품 최고가격제’에 따른 정유사 
손실보전액은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

추산이 어렵습니다.
<보도내용>

□ 2026.3.13. MTN뉴스 ｢1,700원대 못 박은 기름값... 정유사 부담 月 6,000억 
‘증가’｣ 보도 관련

 ㅇ MTN뉴스는 기존 공급가와 최고가격의 차이만으로도 정유업계는 매달 
6,000억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정부는 이번에 ‘최고가격제’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손실을 재정에서 지원
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.

 ㅇ 다만, 손실 보전시 원가 등을 포함한 손실액을 사후적으로 산정할 예정
입니다.

□ 기사에서 인용된 ‘기존 공급가와 최고가격의 차이’는 정유업계의 원가 등을 
포함한 손실 산정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 ㅇ 정유사 손실보전액은 향후 국제석유가격의 변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
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려움을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ㅇ 정확한 손실보전액은 정유사가 산정하여 제출한 원가 등에 기반하여 
“최고액정산위원회”을 구성하여 엄밀하게 검토후 산정할 계획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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